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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를 사랑으로 이끄
시는 사랑 자체이신
성령

이글은 삼위일체의 성령 ("헤
아릴 수 없는 거룩한 분") 에
관한 것 입니다. (출처 :
Itinerarios de vida cristiana,
Javier Echevarría, Planeta,
2001, 3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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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는 우리
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아드님을 이
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그분께로 인
도하시고 깨우쳐주시기 위해서 당신
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….

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불어넣어
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창조
되었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게 되는
데 바로 이 사랑이 사랑의 참된 길을
북돋아 줍니다. 그리하여 우리의 행
동은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감정이 아
닌,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주는 차원
으로 이끌어집니다. 이것이 바로 요
한 바오로 2세께서 제2차 바티칸 공
의회의 다음 구절을 인용해서 자주
우리에게 일깨워주시던 그리스도인
의 삶의 핵심입니다: “이 세상의 모든
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느님께서
그 존재 자체를 위해서 창조하신 인
간은 자기 자신을 진실된 선물로 주
는 행위를 통하지 않고는 자기 자신
을 온전히 발견할 수 없습니다.”



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
주셨기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당신께
드리기를 원하십니다. 그분께서는 사
도 성 바오로가 고린토 인들에게 보
낸 편지의 말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
람에게 들려주십니다." “나는 너희가
소유한 것이 아닌, 바로 너희 자신을
원한다.” 호세마리아 성인은 이런 식
으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: “예수
님은 ‘함께 하시는 것’만으로는 결코
만족하지 않으십니다. 그분은 전부를
원하십니다.” 이러한 이상은 처음에
는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
니다. 그러나 우리 자신을 바치기를
바라시는 바로 이 하느님께서 당신
자신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이를 가능
케 한다는 점을 명심한다면, 우리는
우리의 삶을 하느님께 기꺼이 봉헌하
는 것이 진정 우리에게 가능하다는
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.

성령께서 풍성히 베풀어주신 은총에
힘입어 우리는 거리낌 없이 하느님을
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, 이 사랑이란



당신의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
친히 인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
해 그분의 피를 흘리시도록 하기까지
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느님의 사
랑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. 

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어떤 이가 자
신의 온 생애를 사랑의 요구에 응답
하는 삶을 살 때, 하느님께서 그 사람
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더 이상 자
아포기나 희생으로 여겨지지 않고 오
히려 하느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보다
친밀하게 일치하는 기회로 여겨지게
될 것입니다.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
성숙함이란 온갖 두려움과 이기주의
를 극복하는 사랑의 승리를 통해서만
도달할 수 있습니다…. 

그러나 모든 일이 그렇듯 영적인 생
활에 있어서도 투쟁 없이는 승리를
쟁취할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
투쟁은 일생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.
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갇혀있으며
근시안적이어서 하느님의 위대한 사



랑의 계획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
여는 대신에 종종 순간적인 쾌락이나
우리 자아의 요구에 맹목적으로 이끌
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러한 영적
성장의 여정에서 성령께서는 항상 우
리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
십니다. 이때 필요한 것은 그저 그분
의 영감에 유순히 따르는 것뿐입니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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